
2016년 4월 28일, 29일 양일간 한양
대학교 올림픽체육관 한양예술극장에
서 무용학과 2,3학년들의 창작발표회
가 개최되었다. 이 날 학생들은 사랑,
고민 등 일상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
한 주제를 바탕으로 안무한 작품을 무
대에서 선보였다. 특히 이번 해에는
사회적·정치적 문제가 많았던 현시대
를 풍자하며 그려내는 작품도 볼 수

있었다. 미숙한 실력이지만 학부생들
이 직접 안무하고 음악, 의상 등에 참

여하는 만큼 작품마다 개개인의 개성
과 생각이 잘 묻어났다. 공연에 참여

한 학부생들은 각자 공연에 대한 아쉬
움을 삼키고 다음해의 창작발표회와
졸업발표회를 기약하며 공연을 마무리
하였고 공연을 본 관객들은“여운이
남는 작품들이 많아 머릿속에 계속 잔
상이 남는다.”며 칭찬의 말을 아끼지
않았다. 이번 창작발표회를 통해 개인
의 기량 향상뿐만 아니라 대학시절의
소중한 추억을 쌓는 의미 있는 공연이
되었길 바란다.

- 강하라 기자

설렘 반 기대 반, 첫 공연의 풋풋함
/1학년

임관규 강사의 지도하에 공연하게
될 이번 1학년 정기공연‘입춤’은 立
(설 립) 즉, ‘서서 시작하는 춤’이라
는 뜻과‘처음 입문하다’라는 두 가지
뜻을 갖고 있으며 정기공연을 처음
갖는 1학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작
품이다. 기교는 많이 없지만 전체적으
로 단아하고 고운 느낌이었으며, 군무
의 호흡이 돋보인 작품이다. 또한,
‘입춤’은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한
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으
며, 1년 동안 배운 탄탄한 기본기가
엿보였다. 이 작품을 지도한 임관규
강사는 춘향이가 춤을 추는 것 같다
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.

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접어서
나빌레라/2학년
조지훈 시인의‘승무’를 춤으로 표

현한 이영림 강사의 창작무는 한국적
인 소재를 현대적인 몸짓으로 재해석
한 작품이다. ‘나빌레라’는 양손에 바
라를 들고 추는 것이 특징인데, 첫 부
분에 남자 무용수가 상모를 돌리며
관객들에게 작품의 시작을 알리며, 그

후 여성 무용수들의 바라춤이 시작된
다. 특히, 독무를 선보이는 솔로의 카
리스마와 기교가 돋보이며 군무에서
는 여성미와 절제미가 돋보이는 작품
이다. 또한, 중간에 남성 무용수 듀엣
은 여성 무용수들의 카리스마와는 다
른 남성미가 잘 드러난다. 다소 어려
울 수 있는 전통적인 주제를 현대적
으로 표현하여 흥미롭게 즐길 수 있
는 작품이다.

그리움, 추억, 어제보다 행복한 오
늘 그리고 내일/3학년

박영애 강사의 3학년 창작무인‘아
름다운 시절’은 추억과 그리움 희망
찬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. 박
영애 강사는 가장 아름다운 시절인
20대 초반을 보내고 있는 3학년들이
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길 바라며 이
작품을 안무했다고 한다. 
같은 듯, 다른 듯 한 동작들이 개개

인의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며, 무용수
한명 한명이 선보이는 독무는 3학년
개개인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부분
이었다.정기공연을 두 번 경험한 선배
답게 풍부한 감정표현과 기량이 돋보
였다. 
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이 돋보

였던 이번 2016년 정기공연 연습실을
보고나니, 그들의 무대와 앞으로 한양
대학교 무용학과의 미래가 기대된다. 

- 최정임 기자

‘춤으로꿈꾸며미래를열어가는우리!

무용학과 창작발표회

한양대학교 무용학과 정기공연

뜨거운열정의현장, 
2016 정기공연연습실을방문하다

찬바람이 기승을 부렸던 11월 21일,
추운 날씨마저 뜨거운 열정으로 녹인
2016년 정기공연 연습실을 방문했다.
첫 방문부터 느껴지는 화기애애한 분
위기는 정기공연을 준비하며 쌓아올
린 선배와 후배 간의 친밀감을 느끼
기에 충분했다. 이제, 그 화기애애하
고 뜨거웠던 2016년 정기공연 연습 현
장으로 떠나보고자 한다.

지난 12월 2일 오후 6시 한양대학교
올림픽체육관 내 한양예술극장에서 무
용학과 4년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는
졸업발표회가 화려하게 열렸다. 
손관중 무용학과장은“여러분은 숲

속에서 작은 한 마리의 새처럼 자라왔
으며 이제 이 숲을 벗어나 멀리 창공
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것. 숲을 벗
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나무가
아닌 다른 먼 숲을 보게 될 것”이라며
학교라는 숲을 벗어나 사회로 나가는
제자들을 응원하며 건투를 빌었고, 무
용학과 회장 신예희(무용학과 14학번)
는“졸업 작품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
과정과 노고에 큰 박수와 격려를 보내
며 그동안 이끌어주신 교수님들과 많
은 선생님들,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
든든히 힘이 되어주신 부모님께 감사
와 사랑의 뜻을 전한다며, 졸업하는 선
배들을 향해 졸업은 앞둔 대학교에서
의 마지막 작품이지만, 마지막이 아닌
사회로의 첫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.”라
며 응원의 인사말을 전했다.

2016년도 졸업발표회는 그동안 학교
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녹여내어 자신
의 감정을 표현하거나, 사회의 시대상
반영, 고전의 재구성 또는 2016년에 이
슈화된 주제를 다루거나 영상을 사용
하는 등 다채롭게 꾸며졌다. 우수한 실
기능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대장치,
조명을 활용한 공연은 그간 대학 4년
의 보람이 담겨있었으며 무대를 준비
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을 느낄 수
있었다.
수준 높은 공연을 펼친 무용수들은

커튼콜을 마지막으로 관객들의 열렬한
환호를 받으며 마침내, 한양인으로서 4
년간의 결실을 맺으며, 막을 내렸다.

-박아림 기자

2016년 8월 1일 한양대학교 미디어
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주최한 행사가
HIT 6층 Convention Room에서 진행되
었다. 국제언론 종교문화학회(ISMRC)
는 미디어학, 종교, 사회학, 문학 등 다
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한데 모여 종교
와 미디어의 접점에 대해 연구하는 학
회이다. 한양대학교에서는 아시아에서
최초로 ISMRC가 개최되는 이 자리를
기리고, 외국인들에게 한국무용과 국악
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
리기 위해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였다.
무용학과 한국무용파트 대학원 석사생
박상규와 학부생 2학년인 이해영, 성혜
경은 각각 시나위 춤과 태평무(한영숙
류)를 선보였다. 시나위 춤은 조선시대
에 선비들이 추었던 춤으로 남성들의
춤사위가 돋보이는 품격 있는 작품이

다. 한영숙류 태평무는 태평성대를 기
리는 흥겨운 춤으로 왕비의 아름다운
자태를 느껴볼 수 있는 작품이다. 관객
들에게 우리 춤의 특성을 살린 곡선의
아름다움을 선보이는 무대를 올리기
위해 남성의 춤과 여성의 춤으로 구성
하여 각기 다른 매력의 춤을 선보였다.
이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화
답하고 일부는 무용 동작을 따라하는
모습을 보이며 공연은 성황리에 마무
리되었다. - 이해영 기자

무용학과 졸업발표회

4년의화려한대장정, 한양인으로서의결실을맺다!

한양대학교
아시아최초ISMRC 개최, 
외국인들에게‘한국의美’를선보이다

2017년 2월 1일 3HKJ   제16호 춤으로여는세상


